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이희경 김경희 소명(9) 향유(8) 새해 인사를 늦게 드립니다.
이곳은 연중 가장 시원한 날씨입니다. 잠잘 때 이불이 필요한 몇 안 되는 날입니다.
저희는 ITCS(International Theology College and Seminary) 에서 신학교 사역과 공부를 겸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신학교 내에서 음악을 가르치며 예배시간과 채플 시간 음악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교회 개척을 위해 학생들 모두가 몇 명씩 그룹을 지워 여러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지금은 방학 때라 시골마을 사역을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도 올 해 2개의 교회 개척을 목표로 학생들과 함께 프놈펜 근교 마을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도 물도 없는 시골이지만 얼마지 않아 한국의 수도권처럼 발전해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주 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지역 입니다. 미리 교회를 세워 이 교회들이 성장 자립 하고 더 나아가 신학교를 지원하는 교회들로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외부의 지원 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아닌 현지에서 스스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비전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새해 한 마을(쁘레이 클라)에서는 주님이 예비하신 과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4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생활이 어려워 몇 명의 자녀는 고아원에 보내고 지금은 3명의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웃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비웃는 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가난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가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부요 하심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은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 자기 형제들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이 가진 전부와 다름 없는 자신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5명의 교인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에서 찬양 사역 팀을 구성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온 아비소라는 학생과 비전을 나누고 예배 시간에도 함께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잘 다루고 연주하는 부분은 탁월 하지만 음악 기초 지식이 없어 악보를 보지 못합니다. 학교 내 캄보디아 학생들도 기타를 치며 찬양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 갑니다. 몇 명의 멤버를 더 보충하기 위해 가르치며 지켜 봅니다. 올 상반기에 워쉽팀 구성을 원합니다. 이 팀을 통한 비전은 캄보디아 교회에 교회음악 보급과 찬양사역자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들을 방문 하다 보면 교회음악을 가르치는 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캄보디아를 방문한 경험을 가지신 분은 모두 공감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학교에서 3개월 마다 일주일간 열리는 현지 목회자를 위한 학교는 현지 교회에 교회음악 보급에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올해에는 워쉽팀 을 구성하여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차례의 찬양캠프 및 찬양집회를 계획하고 기도 합니다. 현지 청소년들이 찬양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1. 쁘레이 클라 마을에 교회가 세워 지도록

2. 저희 가족의 건강을 위해
3. 사역과 신학 공부에 주님이 지혜와 기름 부으시도록
4. 찬양 팀이 구성되고 캄보디아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현지전화: 855-92-231-625, 855-92-23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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